
이라크, 10억배럴 새 유전 발견
석유부, 30년만에 새로운 유전 개발 … 마이산 탐사작업 마무리

이라크 석유부는 이란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30년 만에 새 유전을 발견했다고 1월20일(현지시간) 밝혔다.

아셈 지하드 석유부 대변인은 10억배럴로 추산되는 새로운 유전이 이란과의 국경 근처인 마이산에서 발견

됐다고 발표했다.

또 “2012년부터 시작된 마이산 유전 탐사작업이 완료됐다”며 “유전 발견으로 석유 생산량 증대를 기대한다”

고 덧붙였다.

이라크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1431억배럴, 가스 매장량이 3조2000억입방미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한 자원

을 보유하고 있다.

이라크는 전후 경제 복구 등을 위해 석유 생산량 증대와 신규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2012년

에는 석유 수출량이 3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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